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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충남, 울산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의 간

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224명으로 2013년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는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셀프리더십

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점과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

리더십, 학점, 실습만족도이었으며,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비판적 사고성향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해 적용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문제해결능력, 비판적사고, 공감능력, 셀프리더십,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vergent factors which influence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ies. Participants were 224 nursing student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at 

universities in Seoul, Chungnam-do, and Ulsan.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from 6 March to 20 

April, 2013. The SPSS/WIN 21.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critical thinking, empathy, nursing professionalism, self leadership. Participants 

who had good GPA(Grade point aver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more likely to have  better problem 

solving abilities than those who did not. The influencing factors on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were critical thinking, empathy, nursing professionalism, self leadership, grade point average, and 

satisfaction for practicum. These findings imply that we need to develop and apply new instruction strategies 

on fostering critical thinking, empathy, nursing professionalism, self leadership to improve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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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간호환경은 간호사가 임상수기능력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식의 통합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능력을 갖기를 요구한다. 이에 간호학생들은 간

호사로서 정체성과 임상수행능력을 겸비하여, 임상의 다

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임상간

호핵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

다[1]. 또한 간호학생들 스스로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문

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탐색하고 

획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의사 결정하여 전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현재 간호교육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이 습득한 간호이

론과 지식을 실무에 통합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훈련하

고 성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강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는 데 있

다[3]. 즉, 간호학생은 학부과정을 통해 실무에서의 문제

를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능력을 습득해야 한다[4, 5]. 또한  비판적 사고능력, 

간호전문직관, 리더십은 간호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생황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기본 자질로서 간호교육 

인증평가 시 교육성과의 측정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6]. 

Ha, Pak & Lee[7], Wilkinson[8], Kim[5]은 간호학생

들의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요인으로 비판

적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즉 간호학생들이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선택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며 

습득하는 도구가 되는 비판적 사고기술을 육성하여 실제

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5].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법으로는 문제해결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 시뮬레이션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등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4, 5]. 그러나 학생들의 

간호핵심능력의 저하는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간호핵심능력 중 하나인 공감은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며, 효과적 간호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9]. 이에 간호학생의 공감능

력이 문제해결능력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나 공감능력 

향상은 임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2]만이 수

행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직관은 간호사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식의 시작으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간호사

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10]. 이에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에 대

한 만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업무 성과

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11] 오늘날 간호교육 현장은 스

스로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는 전문직 간호사의 기본적인 자질로서 셀프리더십을 요

구하고 있다[6]. 

이에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 간호전문

직관,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

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인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

문직관,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능력을 확인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

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3)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

문직관,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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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일반적 특성 변

인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서술적 상

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충남, 울산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으로 연구

의 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로 하였다. 비 확률편의표집으로 총 228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고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4명의 자료를 제

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최종 대상자는 224명이었다.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인 .15, 유의 수준(양측). 05, 검정력 .95, 예측 변인의 

수를 9로 하였을 때 연구에 필요로 되는 최소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66명이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Yoon[12]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로 총 

27문항이며,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

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

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

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 α는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6이었다.

2.3.2 공감능력

Davis[13]가 개발한 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Jeon[14]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지적 요소 15문

항과 정서적 요소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

구의 개발 당시 Cronbach' α는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2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Yeun 등[1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

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 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

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79이었다. 

2.3.4 셀프리더십

Manz[16]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Kim[16]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

요인의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

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6]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2이었다.

2.3.5 문제해결능력

KEDI(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al Institute)[17]

에서 개발한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진단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드물게’ 1점부터 ‘매우 자주’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 α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0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

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

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배부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수거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익

명성 보장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과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주었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평

균 15분 정도이었다. 수집된 자료 총 228부 가운데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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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M SD Min Max

Problem solving  3.56 0.37 2.11 4.58

Critical thinking 3.56 0.38 2.67 4.79

Intellectual passion/curiosity 3.54 0.55 2.00 5.00

Discretion 3.25 0.47 1.75 4.50

Self-confidence 3.60 0.61 2.00 5.00

Systemicity 3.28 0.75 1.33 5.00

<Table 2> Problem solving, Critical thinking, Empath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 leadership, 

of the subjects                  (N=224)

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총 224부를 자료 분석에 이

용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 능력, 간호전

문직관,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

향, 공감 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문제해

결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

후검증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 능력, 간호전

문직관,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비교하고 각 변인의 하위영역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3세로, 여자가 94.7%로 많았

다. 4학년 학생인 경우가 53.1%였으며, 종교는 기독교인 

경우가 39.9%, 무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40.8%였다. 건강

상태는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9.3%를 차지하였고 대

인관계 역시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8.4%로 가장 많

았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5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41.2%만

이 만족한다, 50.0%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점은 

3.0-4.0인경우가 78.5%를 차지하였다<Table 1>.

Character Category n % M±SD

Sex
Female 216 94.7

Male 8 3.5

Age(yr) 21.34±1.15

Grade
3rd grade 102 44.7

4
th 
grade 121 53.1

Religion

Christian 91 39.9

Catholic 18 7.9

Buddism 20 8.8

Others 2 0.9

None 93 40.8

Health status

Good 158 69.3

Moderate 59 25.9

Bad 7 3.1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56 68.4

Moderate 68 29.8

Bad 0 0

Satisfaction for 

major

Satisfied 136 59.6

So-so 69 30.3

Dissatisfied 18 7.9

Satisfaction for 

practicum

Satisfied 94 41.2

So-so 114 50.0

Dissatisfied 16 7.0

GPA
*

Over 4.0 36 15.8

3.0-4.0 179 78.5

Under 3.0 9 3.9

* Grade point averag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4)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

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의 정도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최대 평점 5점 만점에 평균 

3.56±.37점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해서는 평균 

3.56±.38점, 공감능력은 3.52±.33점, 셀프리더십은 

3.58±.45점, 간호전문직관은 3.70±.41 점이었다. 간호전문

직관이 가장 높은 평점을 보였으며, 공감능력이 가장 낮

은 평점을 보였다<Table 2>.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99

Intellectual fairness 3.85 0.62 1.75 5.00

Sound doubt 3.55 0.63 1.00 5.00

Objectivity 3.85 0.57 2.33 5.00

Empathy 3.52 0.33 2.60 4.37

Cognitive-empathic ability 3.59 0.39 2.40 4.67

Emotional-empathic ability 3.45 0.37 2.27 4.33

Nursing professionalism 3.70 0.41 2.55 4.90

Self concept of the profession 3.80 0.51 2.44 5.00

Social awareness 3.40 0.59 1.63 4.63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8 0.56 2.60 5.00

Roles of nursing service 3.86 0.60 1.75 5.00

Originality of nursing 3.49 0.84 1.00 5.00

Self leadership 3.58 0.45 2.00 4.67

Self-expectation 3.55 0.64 1.67 5.00

Rehearsal 3.62 0.71 1.67 5.00

Goal-setting 3.66 0.70 1.67 5.00

Self-compensation 4.09 0.68 2.00 5.00

Self-criticism 3.37 0.89 1.00 5.00

Constructive thinking 3.17 0.75 1.00 5.00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공

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문제

해결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

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Table 3과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사고 성향의 차이를 확인

한 결과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학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t=3.22, p=.001), 전공에 만족한다고 응

답한 경우(F=7.53, p=.001), 실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

우(F=3.77, p=.025), 평균학점이 4.0이상인 경우(F=9.66, 

p<.001)가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았다.  

공감능력은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실습만

족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가 보통이

라고 한경우가 나쁘다고 말한 경우에 비해 공감능력이 

낮았다(F=5.73, p=.004). 대인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t=4.53,p=<.001), 전공에 만족한

다고 응답한 경우(F=6.07, p=.003), 실습에 만족한다고 응

답한 경우(F=4.42, p=.013)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경우

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을 한 결과, 대인관

계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t=2.58, p=.010), 전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F=8.18, 

p<.001), 실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F=7.35, p=.001)

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았다.

셀프리더십은 전공만족도에 의해서만 차이가 있었으

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

우보다 높았다(F=6.81, p=.001)

문제해결능력은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학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t=3.24, p=.001), 전공에 만

족한다고 응답한 경우(F=7.18, p=.001), 실습에 만족한다

고 응답한 경우(F=5.28, p=.006), 평균학점이 4.0이상인 

경우(F=13.50, p<.001)가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하였다. 문

제해결능력은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사후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

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r=.27, p<.001), 공감능력

(r=.32, p<.001), 비판적 사고(r=.24, p<.001)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은 공감능력(r=.40, 

p<.001), 비판적 사고(r=.5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공감능력은 비판적사고 성향(r=.39,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제해결능력은 제변인과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비판적 사고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71, 

p<.001)으며, 셀프리더십과 상관관계가 두 번째로 높았

다(r=.53, p<.001). 공감능력(r=.47, p<.001), 간호전문직관

(r=.36, p<.001) 순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Variables

Critical   

thinking
Empathy

Nursing 

professionalis

m

Self

leadership

Problem 

solving

r(p) r(p) r(p) r(p) r(p)

Empathy .39(<.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24(<.001) .32(<.001) 1

Self leadership .52(<.001) .40(<.001) .27(<.001) 1

Problem solving .71(<.001) .47(<.001) .36(<.001) .53(<.001) 1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N=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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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Category
Critical thinking Empathy Nursing professionalism Self leadership Problem solving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ex
Female 3.56±.38

-0.36 .718
3.53±.33

-0.88 .380
3.71±.41

0.77 .442
3.57±.45

0.63 .527
3.49±.35

-050 .616
Male 3.51±.29 3.42±.27 3.82±.36 3.68±.43 3.56±.37

Grade
3rd grade 3.56±.40

0.05 .958
3.53±.34

0.11 .907
3.74±.39

1.01 .310
3.57±.49

-0.33 .742
3.53±.39

-097 .332
4
th 
grade 3.56±.63 3.52±.31 3.69±.43 3.59±.40 3.58±.36

Religion

Christian 3.60±.37

2.39 .052

3.54±.32

1.32 .260

3.72±.42

1.35 .250

3.61±.46

0.43 .781

3.63±.39

1.43 .225

Catholic 3.32±.40 3.50±.21 3.66±.31 3.51±.34 3.47±.31

Buddism 3.55±.27 3.62±.30 3.86±.33 3.62±.36 3.51±.30

Others 3.41±.23 3.86±.18 3.24±.65 3.77±.54 3.76±.17

None 3.58±.38 3.48±.36 3.70±.42 3.55±.44 3.53±.38

Health 

status

Good
a

3.58±.38

0.91 .403

3.57±.33

5.73
.004

b<c

3.74±.43

1.41 .245

3.62±.44

2.25 .108

3.60±.39

3.11 .046Moderate
b
3.51±.37 3.40±.32 3.65±.37 3.48±.46 3.46±.31

Badc 3.50±.44 3.64±.26 3.59±.30 3.55±.42 3.62±.26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61±.37
3.22 <.001

3.59±.30
4.53 <.001

3.76±.42
2.58 .010

3.62±.44
1.93 .055

3.61±.36
3.24 .001

Moderate 3.44±.37 3.38±.34 3.61±.37 3.49±.45 3.44±.37

Satisfaction 

for major

Satisfieda 3.63±.34

7.53
<.001

a>b

3.58±.32

6.07
.003

a>b

3.79±.42

8.13
<.001

a>c

3.67±.41

6.81
<.001

a>c

3.64±.34

7.18 .001So-sob 3.42±.36 3.42±.28 3.62±.35 3.46±.44 3.44±.37

Dissatisfiedc3.52±.37 3.46±.47 3.45±.38 3.41±.56 3.48±.51

Satisfaction 

for 

practicum

Satisfied
a
3.63±.33

3.77
.025

a>b

3.60±.29

4.42
.013

a>b

3.83±.42

7.53
<.001

a>c

3.64±.43

2.76 .065

3.63±.36

5.28 .006So-so
b

3.50±.37 3.46±.33 3.64±.37 3.52±.44 3.49±.36

Dissatisfiedc3.66±.50 3.51±.46 3.54±.52 3.72±.48 3.73±.41

GPA*

Over 4.0a 3.75±.34

9.66

<.001

a>b>

c

3.57±.29

1.54 .215

3.76±.47

1.09 .335

3.71±.53

2.78 .064

3.76±.35

13.53

<.001

a>b>

c

3.0-4.0b 3.54±.37 3.52±.33 3.71±.40 3.56±.43 3.54±.36

Under 3.0c3.16±.17 3.34±.27 3.52±.22 3.34±.24 3.06±.24

* Grade point average,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 in Nursing professionalism, Self leadership, Empathy,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224)

3.5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독

립적인 설명력을 비교하고 각 변인의 하위영역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5>. 일반적 특성변인 중

에서는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건

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 실습만족도, 평균학점을 설

명변수로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기에 앞서, 

먼저 설명변수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0.410-0.795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272-2.441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은 1.915

로 2에 근접하여 잔차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충

족하였고 이에 회귀모형을 사용은 적합함을 판단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 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 리더십을 각각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설명력

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만을 변수로 한 Model 1의 설명력은 

14.8%(R2=.16, p<.001)였으며, 관련 변인으로 투입한 건

강상태,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 실습에 대한 만족, 

학업성적 중 대인관계(�=-.20, p=.003)와 평균학점

(�=.29,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변수를 추가한 Model 2의 설명력은 

51.4%(R2=.54, p=.000)였으며, 학업성적(�=.12, p=.019)

과,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요인 중 지적열정호기심

(�=.17, p=.005), 신중성(�=.12, p=.016), 체계성(�=.16, 

p=.003), 지적공정성(�=.20, p=.000), 객관성(�=.18, 

p=.002)이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공감능력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Model 3의 설명력은 

54.9%(R2=.57, p<.001)였으며, 학업성적(�=.13, p=.009)

과,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요인 중 지적열정호기심

(�=.12, p=.039), 신중성(�=.11, p=.023), 체계성(�=.18, 

p=.001), 지적공정성(�=.14, p=.009), 객관성(�=.16, 

p=.004), 공감능력 변수 중 인지공감(�=.14, p=.012),과 

정서공감(�=.11, p=.043)이 모두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01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Co-linear

ity 

statistics

� t p � t p � t p � t p � t p tolerance

(constant) 20.04 <.001 4.50 <.001 1.13 .257 -.12 .900 -.16 .867

General 

statiscs

Health status -.04 -.70 .485 -.02 -.37 .710 -.01 -.32 .747 -.03 -.67 .499 -.02 -.55 .582 .750

Personal relationships -.20　-2.98 .003 -.07 -1.38 .169 -.01 -.33 .742 .01 .18 .853 -.01 -.19 .848 .684

Satisfaction for major -.13　-1.93 .055 -.04 -.81 .418 -.03 -.73 .462 -.01 -.19 .848 -.00 -.12 .902 .677

Satisfaction for practicum .08 1.21 .224 .04 .87 .381 .07 1.37 .172 .09 1.85 .065 .10 1.99 .048 .728

Grade point average .29　4.57
<.00

1
.12 2.36 .019 .13 2.63 .009 .13 2.77 .006 .14 2.85 .005 .795

Critical  

thinking

Intellectual passion/curiosity .17 2.86 .005 .12 2.08 .039 .12 2.00 .047 .10 1.74 .082 .529

Discretion .12 2.43 .016 .11 2.28 .023 .09 1.86 .063 .10 1.91 .057 .714

Self-confidence .08 1.37 .169 .10 1.87 .062 .12 2.10 .036 .11 1.88 .061 .525

Systemicity .16 2.97 .003 .18 3.45 .001 .18 3.35 .001 .13 2.33 .021 .605

Intellectual fairness .20 3.72 .000 .14 2.65 .009 .11 2.13 .034 .09 1.70 .090 .657

Sound doubt .10 1.84 .066 .07 1.37 .170 .09 1.69 .092 .09 1.66 .097 .619

Objectivity .18 3.16 .002 .16 2.93 .004 .13 2.33 .021 .15 2.65 .009 .570

Empathy
Cognitive-empathic ability 　 .14 2.52 .012 .13 2.39 .018 .08 1.47 .142 .549

Emotional-empathic ability 　 .11 2.04 .043 .11 1.93 .055 .11 2.08 .039 .597

Nursing  

profession

alism

Self concept of the profession 　 -.03 -.56 .570 -.02 -.47 .632 .548

Social awareness 　 .04 .81 .418 .01 .28 .774 .663

Professionalism of nursing 　 .05 .84 .400 .02 .41 .679 .436

Roles of nursing service 　 .14 2.10 .037 .17 2.46 .015 .410

Originality of nursing 　 -.00 -.05 .954 -.00 -.06 .949 .786

Self  

leadership

Self-expectation 　 .01 .15 .880 .434

Rehearsal 　 .14 2.55 .011 .648

Goal-setting 　 .02 .48 .631 .528

Self-compensation 　 -.06 -1.13 .258 .648

Self-criticism 　 .02 .40 .686 .738

Constructive thinking 　 .06 1.10 .269 .655

F 8.46 19.94 19.67 15.92 12.88

p <.001 <.001 <.001 <.001 <.001

R2 .16 .54 .57 .60 .62

Adjusted R2 .15 .51 .55 .57 .58

<Table 5> Factors on the Problem Solving :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N=224) 

연관성이 있었다.

간호전문직관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Model 4의 설명

력은 56.9%(R2=.60, p<.001)였으며,  학업성적(�=.13, 

p=.006)과,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요인 중 지적열정호기심

(�=.12, p=.047), 자신감(�=.12, p=.036), 체계성(�=.18, 

p=.001), 지적공정성(�=.11, p=.034), 객관성(�=.13, p=.021),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인지공감(�=.13, p=.018), 간호

전문직관의 하위요인 중 간호실무역할(�=.14, p=.037)이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셀프리더십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Model 5의 설명력

은 58.0%(R2=.62, p<.001)였으며, 일반적 특성 변수 중 실

습에 대한 만족(�=.10, p=.048), 학업성적(�=.14, p=.005)과,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요인 중 체계성(�=.13, p=.021), 객

관성(�=.15, p=.009),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정서공감

(�=.11, p=.039),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 중 간호실무

역할(�=.17, p=.015),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리허설

(�=.14, p=.011)이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

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의 관련성을 파

악하여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

로 이를 통해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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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

점에 평균 3.56점으로,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oo 

등[18]의 3.53점, 4년제 간호학과 1, 2, 3학년을 대상으로 

Park [6]의 3.14점, 3년제 간호과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Jeong 등[19]의 3.39점과 비교하여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 & 

Jung[20]의 3.60점, Park 등[21]의 3.77점 보다는 약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는 간호학생에 비해 다

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임상지식과 추론능

력을 습득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비판적 사고성

향이 개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성향은 시뮬레이션 기

반 통합 실습 프로그램[22], 문제중심학습[23-25], 핵심기

본간호술 선배멘토링교육[26, 27] 등의 교육방법으로 향

상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수학습 전략

이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판적 사고 

성향 하위 영역 점수를 보면 객관성과 지적공정성이 3.85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감 3.60점, 건전한 회

의성 3.55점, 지적 열정/호기심 3.54점, 체계성 3.28점, 신

중성 3.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등[19]의 연구에서도 객관성 3.83점, 지적공정

성 3.65점, 건전한 회의성 3.52점, 자신감 3.34점, 지적열

정/호기심 3.30점, 신중성 3.13점, 체계성 3.02점의 순으로 

나타나 객관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체계성과 신중성

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Yoon[12]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에

서 객관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

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간호학의 학문적 성향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타

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객관적 성향이 

학습되었기 때문으로[19] 사료된다. 체계성이 낮게 나타

난 것은 간호교육이 전반적으로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사

고하는 것보다는 단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치우

쳐[28]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공감 능력은 평균 평점 5점 만점에 

3.52점으로,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 & Yi[29]의 3.58점, Yang 등[30], Lee 등[31]

의 3.50점과 비슷하였으며,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32]의 3.00점보다는 약간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와 전공 및 임상실습에 만족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33]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공감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돕

고자 하는 공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대인관계

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공

감능력 향상을 돕는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

에 평균 3.70점으로 4년제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 Oh[34]의 3.91점보다는 약간 낮았으며, 4년제 

간호학과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6]의 3.48점보

다는 약간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영역 점수를 보

면 간호의 전문성이 3.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실무 역할 3.86점, 전문직 자아개념 3.80점, 간호의 

독자성 3,49점, 사회적 인식 3.4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6]의 연구와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35]의 연구에서도 하위 영

역 중 간호의 독자성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게 보고되

었다. 이는 Park[6]이 제시한 것처럼 간호대학생들이 전

문적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의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고는 

있으나 임상실습을 통해 의료체계 내에서 간호의 주체성

이나 독립성이 낮음을 관찰하게 되고[36],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전문적 업무에 비해 간호사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간호업무의 독

자성이나 사회적 인식을 높이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다른 직종의 간

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자성을 특성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간호는 의사의 업무

를 돕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성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37]. 간호전문직관의 하

위 영역인 간호의 독자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의

료환경 내에서 간호업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

호전문직단체와 간호사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

이 요구되며, 간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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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58점으로 3년제와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

로 한 Kim & Park[38]의 3.62점보다는 약간 낮았으며, 4

년제 간호학과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6]의 3.44

점보다는 약간 높았다. 셀프리더십의 하위 영역 점수를 

보면 자기보상이 4.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목표

설정 3.66점, 리허설 3.62점, 자기기대 3.55점, 자기비판 

3.37점, 건설적 사고 3.1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Park[6]

의 연구와 Kim & Park[38]의 연구에서도 하위 영역 중 

자기보상 점수가 가장 높았고 자기비판과 건설적 사고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스스로를 동기부여 하는 자기보상의 

행위는 잘 하나 자신의 실패에 대한 비판적 성찰능력이 

부족하며, 또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력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간호교육과정에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

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

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

에 평균 3.56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oo 등[18]의 

3.44점과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Kim[5]의 3.36

점보다 약간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와 전공 및 

임상실습에 만족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문제해

결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Woo 등[18]의 연구에서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와 주관적 대인관계를 잘 하는 경

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과 Jo[39]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이 긍정적 

문제지향을 높게 인식하고, 대인관계가 보통인 학생은 

부정적인 문제지향이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요

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대

상자가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대인

관계가 요구되므로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경우 문제해결

능력도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호학 전공과 임상

실습에 만족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문제

해결능력이 더 높았는데, 이는 학생이 전공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가 향상되고, 

학습에 몰입하게 되므로 이러한 것이 문제해결능력 향상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5].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

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공감능력 간의 

순 상관관계를 보고한 Ji [35]의 연구, 간호대학생의 비판

적 성향과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의 순 상관관계

를 보고한 Park[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

리더십, 학점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수들이 문제해결능력의 58.9%를 설

명하였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비판적 사고성

향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

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보고한 Kim[5]과 Yang[40]의 

연구, Woo 등[18]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며, 비판

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과정 수

행능력이 높다는 Lee & Cho[41]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최종모델인 Model 5의 결과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요인 중 유의한 영향을 

보였던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지적공정성과 문제해결

능력과의 연관성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

게 되었으며,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유의했던 인지공

감과 문제해결능력과의 연관성이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이 투입되자 간호실무역할과 문제해결능력과의 연

관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관련요인들의 하위요인 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과 간

호사의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5,18,39]은 문제

해결능력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관련변인들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어 연구되어 왔고, 관련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

들 변인을 포함하는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다면 관련변

인들이 어떠한 인과관계로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지 잠재된 다체계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교

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3년에 수집된 것으로 다소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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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시사성에서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

요하며, 또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구조모형

분석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의료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문제해결자로서

의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과 교육과

정 개발이 필요하다. 문제해결능력은 주입식 교육에 의

해 단기간에 습득될 수 없는 복잡한 인지적 능력이므로

[5]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셀프리더십과 공감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비판적 사

고성향을 적극 활용하여 접근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훈

련하는 임상 상황 시뮬레이션교육, 문제중심 학습법

(Problem-Based Learning), 팀기반 학습법(Team-Base 

Learning)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교육기법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및 일반적 특성 변인이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56

점, 공감능력 평균 3.52점, 간호전문직관 평균 3.70점, 셀

프리더십 평균 3.58점,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은 평균 3.56

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학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문제해결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셀프리더십과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

문직관, 셀프리더십, 학점으로 문제해결능력을 58.9% 설

명하였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비판적 사고

성향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암기 위주의 주입식 간

호교육을 지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해 적용해야 하며, 이와 더

불어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교과 외 프로그램의 운영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

그램을 적용한 후에는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지

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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